
일본의 면방업계 - 기술자 육성을 위하여 

     방적·제직·염색가공 공장을 상호 공개 

 

일본의 섬유산업은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기술자를 양성하여 업계에 공

급해 주던 대학이나 공고(工高)의 섬유공학과도 급격히 줄어들어 섬유를 전

공한 젊은 졸업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방적협회는 1997년 12월에 협회의 기술위원회

가 작성한 「기술경쟁력 조사보고서」에서 「인재육성, 기술전승(傳承), 기능

연수 및 정보수집 등에 대한 업계 내에서의 대책」을 받아들이고, 기술위원

회 안에 있는 「인재육성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방적의 중견기술자

를 육성하기 위하여 혼타면공정에서 권사공정에 이르기까지 회원사의 각 공

장을 서로 공개하여 회원사의 기술자들을 합숙(合宿)형식으로 4∼7일의 일정

으로 실습 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방적공정에서는 기계의 운전부문보다는 중견기술자가 가장 부

족한 보전(保全) 부문에 대하여 메인티넌스(maintenance 보존, 유지) 보다 좋

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조정(調整)기술을 중점적으로 습득 시키기로 하였다. 

아무리 좋은 신상품을 개발하여도 공장에서 훌륭한 조정기술이 없으면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술위원회의 회원공장들은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각 공장을 공개하여, 

각 사의 숙련기술자가 방적보전기술을 서로 실습 시키는「상호실습제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1998년에 처음으로 닛신보·도야마공장(日淸紡 富山工場)에

서는 정방공정의 보전기술을, 도요보(東洋紡)에서는 혼타면공정을, 가네보섬

유(鍾紡纖維)는 권사공정을 실습 시키기로 하였으며, 방적협회에서는 이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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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보전교재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육성사업에 따라 제직기술에 대하여는 쓰다꼬마(津田駒)의 지원

으로 전기장치관련 세미나실습과 제직이 아주 어려운 직물의 세팅(setting)실

습도 추진되었다. 

또한 염색가공은 기술위원회의 염색가공전문위원회가 일본의 염색가공부

문이 살아 남기 위하여 각종 염색기기나 장치, 즉 하드(hard)면을 중심으로 

서로 기술을 교환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면방공장이 경영하고 있는 

겸영(兼營) 염색공장을 서로 공개하기로 하고, 구라보(倉紡)의 도꾸시마(德島)

공장, 시끼보(敷紡)의 고오난(江南)공장을 공개하였으며, 계속하여 도요보의 

쇼센(庄川)염색공장, 닛신보(日淸紡)의 미아이(美合)공장, 후지보(富士紡)의 고

야마(小山)공장, 가네보섬유의 나가하마(長浜)공장, 유니티카의 오사까센꼬(大

阪染工)도 공개하여 서로 견학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하여 일본의 면방업계는 하나로 

뭉쳐, 서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우수한 기술을 젊은 후배들

에게 계승(繼承)해 줄 수 있게 적극 대응하고자 지금까지 생각조차 해볼 수 

없었던 공장공개를 실천하기에 이른 것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면방업

계의 저력과 새로운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